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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 문학을 고찰한 문학 연구들을 활용하여 문학 작품에서 재현되는 삶과 죽음을 파악하고 웰에이징과 웰다잉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기간 및 대상은 문학 연구 10건에서 다루는 13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기록된 문학 작품이다. 조사 

방법은 총론과 각론 구획, 문학 장르 구획, 시대 구획, 키워드 고찰 등이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문학 연구는 작가론을 포함한 

각론에 해당하였고 소설(서사) 갈래와 시(서정) 갈래에 집중되었으며 20세기 문학 작품들을 주로 다루었다. 또한 문학 작품에 

내재하는 죽음, 삶 양상과 웰다잉, 웰에이징의 관련성을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의 개념으로서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특정 시기 문학 작품들을 연구하였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에서 출발한 전망을 확보하는 희망으로서의 삶에서 웰에이

징의 본질을 고찰하였고, 한국 문학에서 유래한 통과의례로서의 죽음과 의미 있는 죽음에서 웰다잉의 본질을 인식하였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웰다잉, 웰에이징 구현과 융복합 연구 응용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 한국 문학, 삶, 죽음, 웰에이징, 웰다잉,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life and death reproduced in literary works and present well-aging 

and well-dying using literary studies that considered Korean literature. Literary works such as poems, novels, 

and plays recorded between the 13th and 20th centuries covered in 10 literary studies in this study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survey methods include general and outline sections, literary genre sections, 

period sections, and keyword review.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ost of the literature studies corresponded to 

details including author theory. They were concentrated on the novel and poem, and mainly dealt with 20th 

century literary work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life patterns, well-dying, and well-aging 

inherent in literary works was identified. It was the concept of a whole set and a subset.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studying literary works at a specific period. Nevertheless, we examined the nature of 

well-aging in life as a hope to secure a prospect from Korean literature. And this study recognized the nature 

of well-dying in death and meaningful death as a rite of passage derived from Korean literatur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well-dying, well-aging, and application of convergence research 

in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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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언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 체험을 

상상적·허구적 방식으로 탐구하고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예술을 일반적으로 문학[文

學, literature][1]이라고 부른다. 문학에서는 상상의 힘 

또는 상상력에 기대어 작품을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과 웰에이징[well-aging]의 관련

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훌륭한 노화’로 해석될 수 있는 

웰에이징은 액티브 에이징(active ageing)이나 생산적 

에이징(productive ageing) 이념과 연결되는데, 그것을

구성하는 4대 요소로는 건강, 인간관계, 경제력, 일[2]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과정을 일컫는 웰에이징은 

문학과 다양한 측면에서 결부될 수 있다. 문학과 웰에이

징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은 문학작품을 읽거나 쓰는 

또는 감상하거나 비평하는 행위는 웰에이징을 수행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사람의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실천 과정으로서의 문학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늙음의 과정으로서의 웰에이징은 인간의 삶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문학과 웰에이징의 유사성을 밝히려는 본 연구는 또한

웰다잉[well-dying]의 영역을 포괄할 것이다. 웰다잉은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와 지난 삶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일 곧 사람이 사람답게 죽으며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3]을 가리킨다. 웰에이징과 

함께 웰다잉을 다뤄야 하는 까닭은 양자(兩者)가 삶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으로

서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면서 늙어가다가 편안한 죽음

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또한 문학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문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의 개념, 범위, 갈래

(장르), 특질, 역사(문학사), 연구사, 연구방법, 현황과

전망 등을 다룰 수 있다. 문학은 대단히 광범위한 대상

이기에 이를 한 편의 논문 또는 연구에서 다루기 위해

서는 필연적으로 논의의 초점을 제한해야 한다. 본 연구

는 일차적으로 문학에 등장하는 죽음, 특히 한국 문학에 

제시되는 죽음에 집중할 것이다. 한국 문학에 등장하는 

죽음이라는 주제 역시 상당히 거대한 영역이므로 구체

적인 논의 대상을 지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우리는 이인복 외 9인의 저서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4]에 주목하였다. 이 책에는 총론에 해당하는

｢한국문학과 죽음｣을 포함하여 ｢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 ｢고정희 시의 죽음의식｣, ｢김우진 희곡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죽음의식을 통해 ｢동경｣ 다시 읽기｣, 

｢열(烈)이념에 대한 회의와 저항―여성인물의 자살을

중심으로｣, ｢전후 현실의 죽음과 실존 문제―손창섭의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김수영 시의 죽음의식｣,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죽음을 통한 자기 

구원과 갈등의 해소｣, ｢죽음에 대한 인식과 내적 성숙―

오정희의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 등 총 10건의 

문학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문학에 등장하는 죽음을 고찰함으

로써 역설적으로 삶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웰에

이징이 후회 없는 삶의 마무리로서의 웰다잉과 연결될 

수 있음을 밝히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학에서 재

현되는 죽음과 삶을 통한 웰다잉과 웰웨이징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다. 곧 20세기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제시

되는 죽음과 삶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웰다잉과 웰

에이징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또는 분석 대상은 이인복 외

9인의 저서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에 수록된 문학 

연구 10건이다. 본 연구에서 상기한 저서와 그것에 수록

된 문학 논문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

문학과 죽음의 관련성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해당 저서와 논문들을 

통해서 한국문학과 죽음의 관련성을 총론과 각론 관점, 

문학 장르 관점, 시대 관점 등으로 다채롭게 고찰할 수 

있다는 이유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삶의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되면 웰에이징, 웰다잉 등의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추가적인 선정의

이유가 되었다. 간단한 개요는 Table 1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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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terature Research in <Death in Korean Literature>

N Author Title Publication Year Publisher

1 Lee In bok Korean Literature and Death 2002 Yerim

2 Kang Shin Joo The Image of Death in Jeong Ji Yong's Poem 2002 Yerim

3 Kim Jee Yeon Death Thoughts in Ko Jung Hee's Poem 2002 Yerim

4 Lee Eun Kyung Meaning of Death in Kim Woo Jin's Play 2002 Yerim

5 Lee Byung Soon Reading "Copper Mirror" through Death Thoughts 2002 Yerim

6 Hwang Young Mi Skepticism and Resistance to the Ideology of Purity 2002 Yerim

7 Song Kyung Ran Death and Existential Problems before and after the War 2002 Yerim

8 Kim Young Joo Death Thoughts in Kim Soo Young's Poem 2002 Yerim

9 Jang Mi Young Meaning of death in Park Kyung Ri's novel 2002 Yerim

10 Kim Hyun Joo Recognition of Death and Internal Maturity 2002 Yerim

2.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에 수록된

문학 연구 10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와 분석

을 진행한 이유는 한국문학의 죽음과 삶을 이론 측면, 

장르 측면, 시대 측면 등에서 포괄하고 웰다잉, 웰에이

징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데 가장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학 연구를 활용하여 죽음과 웰다

잉의 관련성, 삶과 웰에이징의 관련성을 제시한다. 20세

기까지 저술된 한국시, 한국 소설, 한국 희곡 등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죽음과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21세기 우리사회의 웰다잉과 웰에이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 소설, 희곡 등 문학 작품들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20세기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죽음 관련 요소를 고찰한다. 한국 문학에 등장하는 죽음 

요소의 의미를 추출하고 죽음과 삶의 관련성을 파악한 

후 웰다잉 요소와 웰에이징 요소를 연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조사 방법 또는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는 문학 연구를 4가지 방법으로 조사하고

분석한다. 첫째 방법은 총론(일반론)과 각론(작가론,

작품론, 주제론)의 구획에 의한 분석이다. 둘째 방법은 

시, 소설, 희곡 등 문학 갈래(장르) 구획에 의한 분석이다.

셋째 방법은 시대(문학 작품 발표(기록) 시기) 구획에

의한 분석이다. 넷째 방법은 각 문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나 표현 고찰에 

의한 분석이다. 곧 해당 문학 연구의 주요 내용을 추출

하고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20세기까지 한국 문학에서 

제시되는 죽음과 삶 양상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웰

다잉, 웰에이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연구결과

3.1 총론(總論)과 각론(各論) 구획에 의한 문학 연구

다양한 문학 연구를 총론과 각론 구획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론의 성격을 지니는 총론과 

작가론, 작품론, 주제론 등의 성격을 지니는 각론으로 

구성된다.

｢한국문학과 죽음｣은 총론으로서 문학 연구들을

총괄하고 통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학과 죽음, 죽음

에 대한 사상, 고전문학과 죽음, 현대문학과 죽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글로서 이후에 진행되는 각론들을 

포괄하고 논의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는 각론 중 작가론에

해당한다. 정지용 종교시의 초월적 신앙의식과 재생과 부활

의 의미로서의 죽음 이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고정희 시의 죽음의식｣은 각론 중 작가론에 해당한다.

고정희 시에 나타난 죽음 의식의 양상을 탐구하는 글로서

기독교적 구원 의식, 본향에의 그리움, 원형을 향한 체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김우진 희곡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는 각론 중 작가

론에 해당한다. 김우진의 희곡 3편 곧 ｢이영녀｣, ｢난파｣, 

｢산돼지｣ 등에 제시되는 죽음의 의미를 대속(代贖), 순교,

통과 의례 등의 개념과 연결하여 탐색한다.

｢죽음의식을 통해 ｢동경｣ 다시 읽기｣는 각론 중 작품

론에 해당한다. 곧 오정희의 소설 ｢동경｣을 분석 대상으

로 삼아 죽음의식의 징표와 수용양상 등을 고찰한다.

｢‘열’(烈)이념에 대한 회의와 저항―여성인물의 자살을  

중심으로｣는 각론 중 주제론에 해당한다. ‘열’ 이념이

전환의 시대를 맞아 회의와 저항의 단계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글로서 독자들은 근대적 부부관과

이광수, 전영택, 염상섭, 김동인, 김일엽, 이기영 등 당대

(當代) 작가 6인의 근대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24

Table 2. Well-dying and Well-aging through Death and Life in Korean Literature 1

N Title Classification Genre Era

1 Korean Literature and Death Introduction(Generality)
General Literature 

(Introduction to Literature)
1281(1285)-1968

2
The Image of Death in Jeong Ji 

Yong's Poem
Details(Author Theory)

Lyrical, Poetry(Korean Modern 

Poetry)
1926-1950

3
Death Thoughts in Ko Jung 

Hee's Poem
Details(Author Theory)

Lyrical, Poetry(Korean Modern 

Poetry)
1975-1992

4
Meaning of Death in Kim Woo 

Jin's Play
Details(Author Theory)

Drama, Play(Korean 

Contemporary Play)
1925-1926

5
Reading "Copper Mirror" through 

Death Thoughts
Details(Theory of Work)

Narrative, Novels (Korean 

Modern Novels)
1982

6
Skepticism and Resistance to 

the Ideology of Purity
Details(Thematics)

Narrative, Novels (Korean 

Modern Novels)
1917-1927

7
Death and Existential Problems 

before and after the War
Details(Author Theory)

Narrative, Novels (Korean 

Modern Novels)
1953-1959

8
Death Thoughts in Kim Soo 

Young's Poem
Details(Author Theory)

Lyrical, Poetry(Korean Modern 

Poetry)
1945-1968

9
Meaning of death in Park Kyung 

Ri's novel
Details(Author Theory)

Narrative, Novels (Korean 

Modern Novels)
1955-1994

10
Recognition of Death and 

Internal Maturity
Details(Author Theory)

Narrative, Novels (Korean 

Modern Novels)
1979-1980

｢전후 현실의 죽음과 실존 문제―손창섭의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는 각론 중 작가론에 해당한다. 손창섭의

소설 3편 곧 ｢사연기｣, ｢생활적｣, ｢포말의 의지｣ 등에 

제시되는 죽음과 실존을 운명, 구원 등의 개념과 연결

하여 탐색한다. 

｢김수영 시의 죽음의식｣은 각론 중 작가론에 해당한다. 

김수영 시를 분석하는 글로서 삶과 함께 존재하는 죽음, 

삶의 종말로서의 죽음, 실존으로서의 언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죽음을 통한 자기

구원과 갈등의 해소｣는 각론 중 작가론에 해당한다. 

박경리의 소설에서 비극적 죽음을 초극하고 생의 의지를

다지는 장면에 집중하는 글로서 독자들은 죽음을 통한 

자기 구원과 갈등의 무화(無化)를 경험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내적 성숙―오정희의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는 각론 중 작가론에 해당한다. 오

정희의 소설 2편 곧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에 제시

되는 삶과 죽음의 양면성, 생성과 소멸로 대립되는 여성

성 등에 주목한다. 이상의 문학 연구들을 총론과 각론의 

기준에 따라 Table 2의 ‘분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문학 연구들을 총론과 각론 구획에 의해 분류한 3장 

1절에서 대부분은 각론에 해당한다. 이는 죽음의 성격을 

고찰하거나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길잡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총론으로서의 죽음이 개념에 가깝다면 

각론으로서의 죽음은 사례에 근접한다. 특히 9개의 각론 

중에서도 절대다수(絕對多數)의 비중에 해당하는 7개가 

작가론임에 주목해야겠다.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고찰

하려면 일반적인 개념 단계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사례 단계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인, 소설가, 극작가 등을 포괄하는 작가는 개인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개인은 인간을 대표하는 이름일 수 

있다. 정지용, 고정희, 김수영 등의 시인과 손창섭, 박경리, 

오정희 등의 소설가 그리고 김우진 극작가 등을 포괄

하는 7명의 작가는 특정한 개인인 동시에 인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 7명의 작가가 언어로서 구성하고 표현한

시, 소설, 희곡 등 문학 작품에는 일차적으로 개별 작가

의 개성이 내재되어 있다. 작가의 개성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문학 작품에 담긴 삶과 죽음에 공감할 

수 있는 독자들이다. 개성 또는 특수성의 소산으로서의 

문학이 대중의 공감을 확보하면서 일반성 또는 보편성

을 획득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은 대단히 유의미하다. 그

것은 개인의 삶을 바꾸고 사회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원

동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삶과 죽음의 핵심을 포괄한다

는 점에서 문학의 속성은 웰에이징, 웰다잉의 속성과 연

결된다.

3.2 장르 구획에 의한 문학 연구

문학 연구들을 장르 구획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문학에서 활용하는 갈래 또는 장르[genre]는 공통적인 

특질을 가진 문학작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일관된 틀을 

구축한 것[5]이다. 곧 문학을 서정(抒情), 서사(敍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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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劇) 또는 시(詩), 소설(小說), 희곡(戲曲), 수필(隨筆), 

평론(評論) 등으로 구분한 기본형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 대상으로서 설정한 10건의 문학 연구에 갈래를

적용하면 문학 일반을 다룬 개론 성격의 연구 1건, 소설

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한 연구 5건, 시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한 연구 3건, 희곡을 고찰한 연구 1건 등

으로 구성된다.

｢한국문학과 죽음｣은 특정 문학 갈래에 집중하는

문학 연구는 아니다. 그것은 문학과 죽음의 관련성을

다루고, 죽음과 연결된 사상(思想)을 동양, 서양, 한국의 

입장에서 파악한다. 물론 ‘고전문학과 죽음’이나 ‘현대문

학과 죽음’ 등에서는 ‘신화(神話)’, ‘설화(說話)’, ‘향가(鄕

歌)’, ‘려요(麗謠)’, ‘시조(時調)’, ‘고전 소설(古典小說)’, ‘현

대시(現代詩)’ 등이 개괄적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들 항

목을 문학 갈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곧 고전 소

설은 소설 갈래에 속하는 동시에 신화, 설화와 함께 서

사 갈래를 구성한다. 또한 현대시는 시 갈래에 속하는 

동시에 향가, 려요, 시조와 함께 서정 갈래를 구성한다.

｢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는 시인 정지용의

시에 주목하는 문학 연구이다. 정지용의 시(詩)는 한국 

현대시로서 시 갈래에 속하는 동시에 서정 갈래에 속한다.

저자에 따르면 정지용이 남긴 150여 편의 시 중 20편 

정도에 해당하는 종교적 성향의 시에서 죽음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정희 시의 죽음의식｣은 시인 고정희의 시에 주목

하는 문학 연구이다. 고정희 시는 한국 현대시로서 시 

갈래에 속하는 동시에 서정 갈래에 속한다. 저자에 의하면

죽음의식은 고정희 시의 밑바닥에 위치하는 주요 테마

이자 그녀의 시를 해명할 수 있는 주요 관건이다.

｢김우진 희곡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는 극작가 김우

진의 희곡에 주목하는 문학 연구이다. 김우진의 희곡은 

한국 현대 희곡으로서 희곡 갈래에 속하는 동시에 극

갈래에 속한다. 저자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김우진의

낭만적 인식은 희곡 작품에서 구체적 의미를 띤다.

｢죽음의식을 통해 ｢동경｣ 다시 읽기｣는 소설가 오정

희의 소설에 주목하는 문학 연구이다. 오정희의 소설은 

한국 현대 소설로서 소설 갈래에 속하는 동시에 서사

갈래에 속한다. 저자는 ‘죽음의식’이라는 틀로 오정희의 

소설 ｢동경｣을 읽어보았는데 이때의 죽음의식은 인물이 

죽음에 대해 예감하고 의식하며, 이를 수용하거나 그에 

대한 나름의 방어기제를 가동하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

을 포함한다.

｢‘열’(烈)이념에 대한 회의와 저항―여성인물의 자살을

중심으로｣는 소설가 이광수, 전영택, 염상섭, 김동인,

김일엽, 이기영 등 6인의 소설에 주목하는 문학 연구이다.

이들의 소설은 한국 현대 소설로서 소설 갈래에 속하는 

동시에 서사 갈래에 속한다. 저자는 초기 근대 소설 또는

현대 소설에서 ‘열’ 이념에 대한 갈등이나 회의로 인하여 

자살하는 여성 인물에 주목한다.

｢전후 현실의 죽음과 실존 문제―손창섭의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는 소설가 손창섭의 소설에 주목하는 

문학 연구이다. 손창섭 소설은 한국 현대 소설로서 소설 

갈래에 속하는 동시에 서사 갈래에 속한다. 저자는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죽음을 작가의 개인적 체험, 당대의 사회‧

역사적 상황 반영, 문학적 해석과 작가의 현실인식 함축 

등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김수영 시의 죽음의식｣은 시인 김수영의 시에 주목

하는 문학 연구이다. 김수영 시는 한국 현대시로서 시 

갈래에 속하는 동시에 서정 갈래에 속한다. 저자에 의하면

김수영의 어떤 시편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실존론적 

언어관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하이데거 실존의식의

반영으로 해석 가능하다.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죽음을 통한 

자기 구원과 갈등의 해소｣는 소설가 박경리의 소설에

주목하는 문학 연구이다. 박경리 소설은 한국 현대 소설

로서 소설 갈래에 속하는 동시에 서사 갈래에 속한다. 

저자는 인물의 자살을 포함한 다양한 죽음 양상 구현과 

주제 형성과의 상관관계를 박경리 소설에서 고찰한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내적 성숙―오정희의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는 소설가 오정희의 소설에 주목

하는 문학 연구이다. 오정희의 소설은 한국 현대 소설

로서 소설 갈래에 속하는 동시에 서사 갈래에 속한다. 

저자는 오정희의 소설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의 양면성 곧 생성과 소멸의 이중적 

욕망이 화자의 내면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문학 연구들의 장르 구획에 의한 분류는 <Table 2>의 

‘장르(갈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문학 연구들을 장르 구획에 의해 분류한 3장 2절의 

주된 경향성은 소설과 시로 수렴된다. 문학 일반을 다룬 

개론 성격의 연구 1건을 제외한 9건의 연구에서 소설 

갈래를 탐구한 경우가 5건이고 시 갈래를 다룬 경우가 

3건이며 희곡 갈래에 속하는 경우가 1건이다. 다시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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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문학 갈래 기준으로 파악할 때 소설 갈래 또는 

서사 갈래에 해당하는 문학 연구가 5건이고, 시 갈래 또

는 서정 갈래에 속하는 문학 연구가 3건이며, 희곡 갈래 

또는 극 갈래에 해당하는 문학 연구가 1건이다. 또한 개

론 성격의 문학 연구 1건에서도 현대시를 비롯한 서정 

갈래와 고전소설을 포함한 서사 갈래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과 연결된 한국 문학을 탐구

하는 문학 연구가 소설(서사) 갈래와 시(서정) 갈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소설과 시가 또는 

서사와 서정이 인간의 죽음을 표현하기에 가장 수월하

고도 효과적인 갈래임을 입증한다. 오늘날 한국 문학

연구는 20세기 이후의 한국 현대시와 한국 현대 소설

에서 형상화되는 죽음에 주목한다. 문학과 삶의 긴밀한 

관련성을 감안한다면 문학에서의 죽음 논의는 단순한 

죽음을 향한 천착이 아닌 삶을 탐구하는 또 하나의 방식

일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죽음과 삶에 집중하는 문학의 

속성은 웰다잉, 웰에이징의 속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한다.

3.3 시대(문학 작품 발표(기록) 시기) 구획에 의한 문학 연구

문학 연구들을 시대(문학 작품 발표(기록) 시기) 구획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문학 연구의 대상인 문학 작품은 

발표(기록) 시기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막연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파악하기 힘든

경우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문학 작품 발표 시기를

명확하게 드러내려면 문헌 근거가 있어야 하고, 막연하게

추정하려면 작가의 생몰 연대를 알아야 한다. 문헌 근거

도 없고 작가 생몰 연대도 확인되지 않으면 문학 작품 

발표 시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문학과 죽음｣은 총론이나 개론 성격의 문학

연구로서 본격적으로 특정 문학 작품을 다루지는 않지만

언급되는 문학 작품들의 시간적인 총량은 작지 않다.

여기에서 문학 작품 발표 또는 기록 시기는 1281(1285)년~

1968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 산출이 

가능한 원인은 고려 후기 승려 일연(一然)이 고조선에서

부터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을 거쳐서 후삼국까지의 

유사(遺事)를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 �삼국유사(三國遺

事)� 편찬 시기가 1281년부터 1285년 사이로 추정되기 

때문이고 서정주 시인의 시집 �동천(冬天)�이 간행된 시

기가 1968년이기 때문이다.

｢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 발표 시기는 정지용 시인의 문단(文壇) 활동

이나 생애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여기에서 문학 작품 발표

시기는 1926년~1950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 산출이 가능한 원인은 정지용이 일본 유학생 

잡지 〈학조(學潮)〉에 시 ｢카페 프란스｣ 등을 발표한 시

기가 1926년이고 그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1950년이기 때문이다.

｢고정희 시의 죽음의식｣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 발표 

시기도 고정희 시인의 문단(文壇) 활동이나 생애와 긴밀

하게 관련된다. 여기에서 문학 작품 발표 시기는 1975

년~1992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 산출

이 가능한 원인은 고정희가 문예지 〈현대시학〉에 시 ｢연

가｣ 등을 발표한 시기가 1975년이고 그녀가 사망한 시

기는 1991년이며 유고 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

에 여백을 남긴다�가 1992년에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김우진 희곡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 발표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학 작품 발표 시기는 1925년~1926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 산출이 가능한 원인은 김우진이 

3편의 희곡 작품들을 발표한 시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

기 때문이다. 곧 희곡 ｢이영녀｣의 발표 시기는 1925년 

9월이고, 희곡 ｢난파｣의 발표 시기는 1926년 5월이며, 

희곡 ｢산돼지｣의 발표 시기는 1926년 7월이다.

｢죽음의식을 통해 ｢동경｣ 다시 읽기｣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 발표 시기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학 작품 발표 시기는 1982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 산출이 가능한 원인은 오정희가 소설 작

품을 발표한 시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곧 

소설 ｢동경｣의 발표 시기는 1982년이고 작가는 이 소설

로 같은 해에 제15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열’(烈)이념에 대한 회의와 저항―여성인물의 자살을

중심으로｣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 발표 시기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학 작품 발표 시기는 1917

년~1927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 산출이

가능한 원인은 이광수, 전영택, 염상섭, 김동인, 김일엽, 

이기영 등 6인의 소설가들이 소설 작품을 발표한 시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곧 이광수 소설 ｢무정｣의

발표 시기는 1917년이고, 전영택 소설 ｢혜선의 사｣의 

발표 시기는 1919년이며, 염상섭 소설 ｢제야｣의 발표 

시기는 1922년이다. 또한 김동인 소설 ｢거칠은 터｣의 

발표 시기는 1924년이고, 김일엽 소설 ｢자각｣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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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1926년이며, 이기영 소설 ｢민며느리｣의 발표 시

기는 1927년이다.

｢전후 현실의 죽음과 실존 문제―손창섭의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 발표 시기도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학 작품 발표 시기

는 1953년~1959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 산출이 가능한 원인은 손창섭이 3편의 소설 작품

들을 발표한 시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곧 

소설 ｢사연기｣의 발표 시기는 1953년 6월이고, 소설

｢생활적｣의 발표 시기는 1954년 11월이며, 소설 ｢포말의

의지｣의 발표 시기는 1959년 11월이다.

｢김수영 시의 죽음의식｣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 발표 

시기는 김수영 시인의 문단(文壇) 활동이나 생애와 밀접

하게 연결된다. 여기에서 문학 작품 발표 시기는 1945

년~1968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 산출이

가능한 원인은 김수영이 문예지 〈예술부락(藝術部落)〉에 

시 ｢묘정(廟庭)의 노래｣를 발표한 시기가 1945년이고 

그가 사망한 시기는 1968년이기 때문이다.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죽음을 통한 자기

구원과 갈등의 해소｣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 발표 시기는 

박경리 소설가의 문단(文壇) 활동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여기에서 문학 작품 발표 시기는 1955년~1994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 산출이 가능한 원인

은 박경리가 문예지 〈현대문학〉에 소설 ｢계산(計算)｣을 

발표한 시기가 1955년이고 그녀가 대표작 ｢토지(土地)｣

를 완결한 시기는 1994년이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내적 성숙―오정희의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의 발표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학 작품 

발표 시기는 1979년~1980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 산출이 가능한 원인은 오정희가 2편의 소설 

작품을 발표한 시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곧 소설 ｢중국인 거리｣의 발표 시기는 1979년이고, 소설

｢유년의 뜰｣의 발표 시기는 1980년이다. 문학 연구들의 

시대(문학 작품 발표(기록) 시기) 구획에 의한 분류는 

Table 2의 ‘시대’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문학 연구들을 시대(문학 작품 발표(기록) 시기) 구획에

의해 분류한 3장 3절에서 대다수의 사례는 20세기 곧 

1900년대 문학 작품들과 연결된다. 한국 문학 전반(全

般)을 포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1건(10-1)에서는 

1281(1285)년~1968년 사이에 발표되거나 기록된

문학 작품들을 제시한다. 이것은 13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폭넓은 시대를 종합하려는 의욕을 보여주지만 

개별 문학 작품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나머지 9건의 경우에는 모두 20세기 문학 작품들에 

집중한다. 이때 1945년 광복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문학 작품들을 구분할 수도 있다. 3건(10-6, 10-4, 

10-2)은 1920년대를 전후로 하여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1950년대에 집중한 1건

(10-7)과 1950~1960년대에 주로 활동한 1건(10-8) 그

리고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창작열을 지속한 1

건(10-9) 등 195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현대성(現代性)

에 주목한 경우들이 돋보인다. 끝으로 1970년대~1990

년대에 해당하는 3건(10-3, 10-10, 10-5)은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21세기 또는 오늘날의 현실을 예

비하는 극적인 전사(前史)로서 기능한다. 또한 인간의 다

채로운 생각과 감정, 삶과 죽음을 역사적으로 담아왔다

는 점에서 문학은 웰에이징, 웰다잉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는다.

3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한국 문학에 제시되는

죽음과 삶의 양상을 총론(總論)과 각론(各論) 구획, 문학 

갈래(장르) 구획, 시대(문학 작품 발표(기록) 시기) 구획 

등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3.4 문학 연구의 핵심으로서의 죽음, 삶 양상과 웰다잉, 

웰에이징의 관련성 그리고 융복합

문학 연구들의 핵심에는 죽음이 위치하고 우리는 이를

웰다잉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죽음과 삶이 

연결되고 웰다잉과 웰에이징이 이어짐을 감안할 때,

문학 연구의 핵심으로서의 죽음, 삶 양상과 웰다잉, 웰

에이징의 관련성을 탐구하려는 본 연구의 의도는 타당

할 수 있다.

｢한국문학과 죽음｣에 등장하는 죽음, 삶 양상은 다음

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국조 건국 신화를 포함한 

신화에는 죽음의 부재성(不在性)이 내재한다. 곧 단군 신

화를 비롯한 우리의 신화에는 죽음 없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고대인들의 꿈이 응결되어 있다. 다음으로 설화는 

사생관(死生觀)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을 부정하려는 문

학이자 죽음에 항거하는 문학이다. 그리고 시조에서 죽

음과 관련된 작품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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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사후(死後) 문제에 맹목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유

형으로서 현세에 집중하는 유교적 인생관과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정몽주의 ｢단심가｣ 계열 작품으로서 유가 

사상의 이념인 충군(忠君)이 죽음 이후에도 불변할 것임

을 암시한다. 셋째 유형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신선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작품들로서 여기에서는 죽

음으로부터의 도피가 제시된다. 끝으로 시집 �동천�에 

담긴 서정주 시인의 죽음 의식은 신라 시대 이후 우리 

민족의 영혼에 늘 위치하고 있는 불교에 정착한다. 그것

은 윤회 사상(輪廻思想)이나 원융무애(圓融無礙)의 경지

와 접속한다.

｢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에 등장하는

죽음, 삶 양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정지용의 

시에서 죽음은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겸허히 수용해야 

할 대상이다. 이는 그의 가톨릭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인은 삶과 죽음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은 

결국 삶의 완성이자 삶이 도달할 최후의 지점임을 믿었다. 

그의 시에서 죽음이 재생이나 부활의 의미로 해석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정희 시의 죽음의식｣에 등장하는 죽음, 삶 양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고정희 시를 관통하는 것은

죽음 의식과 그것에 비례하는 삶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희망이다. 삶에서 궁극적으로 천착해야 할 문제로서의 

죽음 의식은 고정희 시의 기저에 위치하는 주요 주제이자

그녀의 시를 해명하기 위한 주요 관건이다. 시인은 일련의

시를 통해 실존적 고뇌를 모티프로 삼았다. 또한 죽음으로

상징되는 비극적 상황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기대어 

희망으로 유도하는 치열하고 정열적인 의지의 노래를 

불렀다.

｢김우진 희곡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에 등장하는 죽음,

삶 양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김우진의 희곡 

작품에서 죽음은 삶과 유리된 상황이 아니다. 그는 죽음을

사회 부조리의 대속(代贖)이나 새로운 인간 탄생을 위한 

통과의례 등으로 이해한다. 김우진이 죽음을 동경하거나 

스스로 자살을 실행한 이유를 이와 같은 전후 맥락에서 

찾을 수도 있다.

｢죽음의식을 통해 ｢동경｣ 다시 읽기｣에 등장하는 죽음, 

삶 양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오정희의 소설 

｢동경｣은 노부부의 고독과 죽음에 대한 자의식을 그린다.

작품의 주요 소재로서의 ‘동경(銅鏡)’에는 부부의 현재 

삶을 반추하는 기능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화하는

의미가 있다. ‘동경’에는 이중적인 속성이 있으니 하나는 

자신의 존재를 비추어 삶을 향한 욕망을 품는 기제로서

의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의 곁에 안치되어 그의 

넋을 위로하는 부장품으로서의 거울이다. 요약하자면 이 

작품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길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비극을 표

현한다.

｢‘열’(烈)이념에 대한 회의와 저항―여성인물의 자살을

중심으로｣에 등장하는 죽음, 삶 양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절대복종할 것을

당연시하였던 ‘열(烈)’은 ‘충(忠)’, ‘효(孝)’ 등과 함께 조선 

시대 이후 우리 사회의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이념을 구성

하였다. 1910년대~1920년대는 한국 문학사에서 근대 

소설 또는 현대 소설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광수, 전영

택, 염상섭, 김동인, 김일엽, 이기영 등 일군의 작가들은 

‘열’과 같은 전통적인 이념의 붕괴를 그들의 소설에 반영

하였다. 이들의 작품에서 ‘열’ 이념에 대한 회의에 의한 

인물 자살 묘사는 가부장제에 억눌렸던 여성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극단적인 행위 또는 죽음의 특수

한 형식으로서의 자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후 현실의 죽음과 실존 문제―손창섭의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에 등장하는 죽음, 삶 양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손창섭 소설에서 죽음은 직접적인 

전쟁 체험보다는 그 후의 정신적 외상, 병적 증후, 부조

리한 삶의 해결 방안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자아와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한 삶에 대한 불안과 절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죽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죽음이나 

삶의 전망을 탐색하려는 문학적 대응 양상을 보였다.

｢김수영 시의 죽음의식｣에 등장하는 죽음, 삶 양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전쟁(6·25 전쟁)은 우

리 사회에 서구의 실존주의가 도입되는 계기였다. 김수

영은 당대에 유행하던 실존주의에 기반을 둔 시를 창작

하였다. 그의 시에는 다수의 죽음 의식이 등장하는데 이

는 당시 문단의 경향이었다. 전쟁을 겪은 당시 상황에서 

실존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시인은 타자의 죽음

을 경험하면서 더욱 죽음 문제에 천착하였다. 김수영은 

죽음을 현존재(Dasein)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으로 파악

하고, 삶과 죽음이 현실에서 공존함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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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ell-dying and Well-aging through Death and Life in Korean Literature 2

N Title Keywords related to Death and Life
Keywords related to Well-dying and 

Well-aging

1
Korean Literature and 

Death

Absence of Death, Eternal Life,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Concentration of the Present 

World, Reincarnation

Current World(Reality),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2
The Image of Death in 

Jeong Ji Yong's Poem

Acceptance of Death, Catholic Faith, Completion of 

Life, End of Life, Resurrection

Acceptance of Death, Completion of 

Life, Catholicism

3
Death Thoughts in Ko 

Jung Hee's Poem

Death Thoughts, Aspiration and Hope for life, 

Tragic Situations, The Christian View of the World
Life as Hope, Christianity

4
Meaning of Death in Kim 

Woo Jin's Play

The Atonement, Rite of Passage, Yearning for 

Death, Suicide Execution
Rite of Passage, Suicide

5
Reading "Copper Mirror" 

through Death Thoughts

The Rumination of the Present Life,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The Desire for Life, The 

Soul of the Dead, The Coexistence of Life and 

Death, Ontological Tragedy

Presentity of Life, Desire, Comfort, 

Coexistence of Life and Death

6
Skepticism and Resistance 

to the Ideology of Purity

The Ideology of Purity, Patriarchal System, Female 

Identity, Suicide
Female Identity, Suicide

7

Death and Existential 

Problems before and after 

the War

War Experience, Conflict, Anxiety, Despair, 

Negative Death, Meaningful Death, Outlook for Life
Meaningful Death, Outlook for Life

8
Death Thoughts in Kim 

Soo Young's Poem

Existenceism, Death Thoughts, Death of Others, 

Possibility of Existence, Coexistence of Life and 

Death

Existenceism, Possibility of Existence, 

Coexistence of Life and Death

9
Meaning of Death in Park 

Kyung Ri's novel

Causal Death Consciousness, Peaceful End, 

Miserable End, Human Good Will
Peaceful End, Human Good Will

10
Recognition of Death and 

Internal Maturity

Death Perception, Character Growth, Life 

Observation, Nature of Life

The Inseparability between Life and 

Death, Character Growth, Nature of 

Life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죽음을 통한 

자기 구원과 갈등의 해소｣에 등장하는 죽음, 삶 양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박경리 소설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은 인과론적 죽음 의식이다. 악행

을 저지른 인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평온한 종말을 맞지만,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

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도 위협하는 인물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것이다. 그녀의 소설에서 제시되는 죽

음 의식은 개인의 삶에 대한 인과론적 결말에 해당한

다. 곧 작가는 여기에서 운명적인 요소 뒤에 숨은 인간

의 선의지(善意志)를 강조한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내적 성숙―오정희의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에 등장하는 죽음, 삶 양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두 편의 소설에서 유년의 

인물들이 경험하는 죽음은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일상에서 삶과 죽음은 양면적이지만 결합되어 있고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어린

인물들을 성숙 또는 성장으로 이끈다. 곧 화자가 얻은 

죽음에 대한 인식 또는 자각은 삶을 향한 관찰과 연결

되고 결론적으로 삶의 본질에 근접한다. 문학 연구의 

핵심으로서의 죽음, 삶 양상과 웰다잉, 웰에이징의 관련

성을 Table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문학 연구들의 핵심에 해당하는 죽음, 삶 

양상과 웰다잉, 웰에이징의 관련성을 탐구한 3장 4절은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의 개념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죽음이나 삶 양상에 연결된 키워드 모음을 전체 집합으

로 규정할 수 있다면 웰다잉이나 웰에이징 관련 키워드 

모음은 부분 집합에 해당한다. 곧 모든 죽음이 웰다잉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이 웰에이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적절한

수준에 도달한 죽음, 삶의 경우에만 웰다잉, 웰에이징이

라는 이름표를 융복합 관점에서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3.5 한국 문학의 삶, 죽음을 활용한 웰에이징, 

웰다잉의 개념, 본질

우리는 이제 웰다잉이나 웰에이징의 개념,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현세(현실) 

또는 삶의 현재성에 집중해야 하고 희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한 삶의 전망을 확보하고 인물이

성장(성숙)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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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ncept and Essence of Well-aging and Well-dying

The Concept or Essence of Well-aging The Concept or Essence of Well-dying

Importance of Reality

Focus on the Presentness of Life

Pursuing Life as Hope

Securing the Outlook for Life

Pursuing the Growth of Characters

Life's Goal of Completion

Exclusion of Negative Death

Meaningful Death Orientation

Acceptance of Religious Assistance

Causing Peaceful Death

Death as a Rite of Passage

다음으로 웰다잉을 위해서는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죽음을 배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죽음, 의미 있는 죽음

을 지향해야 한다. 유교, 불교, 도교, 가톨릭,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의 조력을 얻어서 평온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도 좋다. 또한 우리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통과의례의 

하나일 뿐임을 인정해야 한다.

끝으로 웰에이징과 웰다잉이 별개의 과정이나 개념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비분리성, 

삶과 죽음의 공존에 주목해야 한다. 동일 선상에 위치한

삶과 죽음이 삶의 핵심임을 기억하는 것이 웰에이징과 

웰다잉의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까지의 한국 문학에서 등장하는 삶과 죽음 현상을 활용

하여 웰에이징과 웰다잉의 개념, 본질을 Table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학과 웰에이징의 공통점 또는 유사성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여 한국 문학에서 제시되는 

죽음과 삶 현상을 고찰하여 웰다잉, 웰에이징과의 관련

성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한국 문학이라는 

방대한 논의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인복 외

9인의 저서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또는 분석 대상은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에 수록된 10건의 문학 연구이다. 여기에

서는 ｢한국문학과 죽음｣, ｢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 ｢고정희 시의 죽음의식｣, ｢김우진 희곡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죽음의식을 통해 ｢동경｣ 다시 

읽기｣, ｢열(烈)이념에 대한 회의와 저항―여성인물의 

자살을 중심으로｣, ｢전후 현실의 죽음과 실존 문제―

손창섭의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김수영 시의 

죽음의식｣,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죽음을

통한 자기 구원과 갈등의 해소｣, ｢죽음에 대한 인식과 

내적 성숙―오정희의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 

등으로 구성된 연구 대상을 4가지 조사 방법 또는 분석 

방법으로써 고찰하였다. 분석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은 총론과 각론의 구획에 의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 총론(일반론) 1개, 각론(작가론) 7개, 각론

(작품론) 1개, 각론(주제론) 1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10개

의 문학 연구 중 7개가 작가론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고찰하려면 일반적인 개념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사례 단계로

진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방법은 시, 소설, 희곡 등 문학 갈래(장르) 구획에

의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 문학 일반을 다룬 개론 연구 

1건, 소설 대상 연구 5건, 시 대상 연구 3건, 희곡 대상 

연구 1건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죽음과 연결된 한국 문학 연구가 소설(서사) 

갈래, 시(서정) 갈래에 집중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소설과 시가 또는 서사와 서정이 인간의 죽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갈래임을 입증한다.

셋째 방법은 시대(문학 작품 발표(기록) 시기) 구획에

의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 대다수가 20세기 곧 1900년

대 문학 작품들과 연결되었다. 곧 3건은 1920년대를 

전후하여 일제강점기에 발표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집중한 1건과 1950년대~1960년대에 주로 활동한 1건 

그리고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창작열을 지속한 

1건 등 195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현대성에 주목한 경우

들이 있었다. 끝으로 1970년대~1990년대에 해당하는 

3건은 오늘날의 현실을 예비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넷째 방법은 각 문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단어, 표현의 고찰에 의한 분석

이다. 분석 결과 문학 연구의 핵심으로서의 죽음, 삶

양상과 웰다잉, 웰에이징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죽음

이나 삶 양상에 연결된 키워드 모음이 전체 집합이라면 

웰다잉이나 웰에이징 관련 키워드 모음은 부분 집합이다. 

또한 웰에이징과 웰다잉이 별개의 과정이나 개념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삶과 죽음은 공존하였고 양자(兩者)는

동일 선상에 위치한 삶의 핵심이었다.

문학 분야에서 웰다잉, 웰에이징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본 연구의 방향성과 견줄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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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쉽지 않다. 괴테의 작품에 나타나는 죽음 서사들을

분석하고 이를 죽음 담론 또는 웰다잉 담론과 연결하여 

파악하는 경우[6], ‘개호(介護)문학’의 계보와 죽음을

고찰하면서 웰다잉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경우[7] 등

이 있으나 이들 사례는 각각 독일 문학과 일본 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고 공통적으로 웰다잉과의 접점

만을 찾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한국 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

였고 웰다잉, 웰에이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선행 연구들이 특정 작가나 특정 작품 위주로 논의를 

전개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한국 문학 전반을 다루

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13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발표되거나 기록된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갈래의 한국 문학 작품들을 포괄하고 종합한다는

점은 본 연구의 개성이 된다.

요약하자면 한국 문학의 ‘죽음’을 주제로 다룬 연구

와 웰다잉 및 웰에이징 일반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축적되었으나 웰다잉과 웰에이징의 개념을 원용하여 

문학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 본 

연구의 독창성이 위치한다고 사료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웰에이징이나 

웰다잉이 점점 더 친숙한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

와 같은 시대적인 질문을 향한 답변의 성격을 갖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웰에이징, 웰다잉에 주목

하는 이유는 에이징(aging)과 다잉(dying)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인간으로서 이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등은 대단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상황에서 훌륭하게 살아

가는 것, 조화롭게 늙어가는 것,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

하는 것 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무대로 

기승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19(COVID 19)[8-18]는 대

학생,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삶과 죽음을 막다른 골목

으로 내몰았다. 폐업, 파산, 자살 등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극단적인 결정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수면의 질[19]은 저하되었으며 웰에이징, 웰다잉을

향한 인간의 꿈은 좌절되었다. 안전[20]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21]이 

차단된 비대면[22-25]의 시대에 우리는 문학 특히

한국 문학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21세기는 K-팝이나 

K-뷰티[26] 등과 유사한 맥락에서 K-문학도 가능한 시대

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 활동이나 운동 부족에 의한 

근력 저하[27]가 우려되는 암울한 상황에서 문학에

내재하는 상상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현실의

어두운 커튼 또는 스트레스[28]를 걷고 밝은 빛을 받아

들이는 것은 어떤 사회적 책임[29]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학의 힘 또는 가능성을 문학치료[30]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 불안감[31]을 완화하는 마음 챙김[32]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문학 작품 관련 연구 10건을 조사

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갈래의 한국 문학

작품들을 통시적인 흐름 속에서 고찰하면서 삶과 죽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웰에이징, 웰다잉과 연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획득한 웰에이징의 개념(본질)

과 웰다잉의 개념(본질)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언이 된다.

우선 삶의 현재성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삶의 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공동체나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삶의 완성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웰에이징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다

가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하나의

통과의례로서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각자에 맞는 다양한 종교의 도움을 얻어서 

부정적인 죽음을 배제하고 의미 있는 죽음을 지향한

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평온하고 평화로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면 웰다잉의 본질 역시 그리 멀지 않을 수 

있다. 종합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삶과 죽음의 

조화로운 공존 속에서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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